
런던을 생각하면 안개가 자욱한 컴컴하고 우울한 날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하지만

적어도 런던에서 특히 낮에는 안개를 보기가 어렵다. 십여 년을 살면서 안개 자욱한 날을 겪은 건

한두 차례 정도나 있었던가 싶다. 비는 자주 오는 편이다. 전형적인 런던의 날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 심하지 않은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바람도 불다가 해도 났다가 기타 등등 매우 변덕스럽다. 영

국인들 스스로도 영국의 하루에는 사계절이 다 들어 있다고 표현한다. 전날의 날씨를 보고 그 다음

날의 날씨를 짐작하는 건 무리다.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이다. 날짜에 따라 어느 정도는 순서대로 계

절이 진행해 가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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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듣기에 매우 날씨가 나쁘다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런던 등 영국 남부의 날씨는 상당히 살기

좋은 편이다. 서울보다 쾌적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가을 및 겨울은 해가 일찍 지는 데다가 날이 흐

리고 자주 비가 오니 상대적으로 날씨가 나쁜 계절이다. 하지만 한겨울이라고 해도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고 비도 세지 않게 오락가락한다. 그러니 영국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 가을, 겨울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자 달린 겉옷을 주로 입는데, 비가 오면 모자를 쓸 뿐

이다. 눅눅하고 으슬으슬한 가을 겨울이 이어지다가 바야흐로 여러 종류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

고 신록이 무성해지면 봄이 왔나 보다 싶어진다. 봄부터 여름까지의 런던 날씨는 눈부시게 찬란한

날들이 이어진다. 비가 잘 오지 않아 마른 날이 많고 해가 매우 길다. 여름이라고 해봐야 섭씨 20도

를 웃도는 정도고 그보다 더 기온이 높다 해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덥지 않다.

말하자면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의 온도 차이가 이십여 도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춥거나 지나치게

더운 날이 많지 않다. 따라서 주택들 역시 단열이나 냉난방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 지은 집이 그리

없다. 심지어 보일러가 없는 집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집안에서도 옷을 두텁게 입고 간단히 난로 등

을 사용해 겨울을 난다. 에어컨이 있는 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더운 날

이라는 것이 일 년에 몇 차례 없기 때문이다.



이러던 것이 몇 년 사이 누구나 느낄 수 있게 기후가 변해가고 있다. 빗줄기가 세져서 간혹 한국의

장맛비 비슷하게 마구 쏟아지기도 한다. 이런 비가 오랜 시간 내리면 주택가의 골목길들은 물에 잠

기는데 영국의 하수 시설은 아주 오랫동안 살살 내리는 비를 감당하기 충분할 정도로만 유지되어

온 것이다. 갑자기 다량의 비가 오면 넘쳐버린다. 런던의 겨울에 눈을 보기란 매우 어려웠는데 눈도

제법 오게 되었다. 눈에 대한 대비책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이렇게 앞으로 매해 눈이 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변화는 최근 몇 년간 여름이면 더워서 견디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날들

이 며칠간 지속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드디어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다. 지난 7

월 19일 영국 중부에서 최고 기온 40.3도를 찍었고, 런던의 여러 지역에서도 40도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1659년 여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기온 관측이 시작된 이래 363년 만의 최고치

에 해당한다. 2019년 7월에 38.7도를 기록했던 영국 기온은 올해 사상 처음 40도를 넘어섰다. 언

론은 연일 폭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 및 회사 등은 여행 자제나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학교는

급히 휴교를 했다. 공항이나 철도 역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린 것은 영국만이 아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평시에는 좀 더 서늘한 독

일에서도 40도를 넘은 곳이 많았다. 남서부 유럽에서는 천오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곳곳에서

산불이나 화재도 이어졌다. 더위라고는 모르던 북유럽 역시 3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다.

영국 기상청은 애초 영국 기온이 40도를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온실가스로 인

한 기후 변화가 이런 극단적인 고온 현상을 가져왔다고 한다. 폭염으로 인해 오존 오염이 가중되었

다는 분석도 있다. 오존 오염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높은 온도와 만나면 심해진다고 한다. 그러니

그간 에어컨 없이 살던 이 모든 나라들에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이 싫다며 너도나도

에어컨을 장만하고 틀어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에너지 소비 및 대기 오염이 가중시

킨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가 더 빨리 심각해지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가 예전과는 달라졌다고들 말한다. 뚜렷한 사계절이라더니 이젠

봄,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름이면 지나치게 덥고 마치 동남아시아를 방불케하듯 거센 비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춥다. 이런 날씨에서 냉난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건 무리

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

하는 바다. 팬데믹보다도 더 그렇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냉·난방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적정온도

를 유지하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냉·난방기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날씨 #폭염 #기후변화 #런던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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